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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차 대전 이후‘녹색혁명’으로 불리는 농

업기술의 발전으로 세계적인 식량 생산은 획기적

으로증가해왔다. 하지만아직까지전세계가식

량안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실정이다.

사실 식량안보는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서는 생존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에게있어서가장필수적인요소인

식량을확보하는문제는인류의가장중요한일이

었고, 국가 체제 유지에 있어서도 국방안보와 함

께 식량안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FAO에 의

하면식량안보란모든국민들로하여금원하는기

초식량을 언제든지 물리적, 경제적으로 획득하게

할수있도록하는보장을말한다. 식품은다른공

산품과 달리 하루에 뚝딱하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식량위기가 올 경우

국민생활에큰타격을주게된다. 따라서식량안

보를위해서는지속적으로획득할수있는안정성

과 이를 구할 수 있는 가용성과 접근성이 갖추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식량의 재고가

필요하며, 잠재적인생산능력을유지하는것이필

요하다.  

현재 세계적인 식량의 수요는 1인당 소비량과

인구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생

산은 정체와 변동을 반복하고 있어 식량 수급 현

황이지속적으로문제가되고있다. FAO는 2005

년에 8억 5천만명이었던세계기아인구가 2007

년에는 9억 2천만명까지증가하여수요측면에서

식량안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Food sovereignty is the right of peoples

to healthy and culturally appropriate food

produced through ecologically sound and

sustainable methods, and their right to

define their own food and agriculture

systems.  

An increase in the price of food that

occurs as a result of increased demand

from human consumption and use as an

alternative energy resource. Furthermore,

agflation, a combination of the words

"agriculture" and "inflation", will also

affect non-vegetative foods as the price

increases for grain will make livestock

feed more expensive as well.

Food sovereignty implies new social

relations free of oppression and i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peoples, racial

groups, social classes and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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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아프리카의저개발국가의경우식량의확보

자체가문제이지만, 다른국가에서는곡물등식품의

가격상승이식량안보를크게위협하고있다. 식품도

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식량 가격의 폭등은 경제적

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식량위기를 일

으키게 된다. 이러한 식량위기는 2008년에 이르러

현실화되었다. 멕시코, 아이티, 카메룬 등에서 식량

파동이일어났으며, FAO는 30여개국가가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폭동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식량가격의 급등은 애그플레이션

(Agflation)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농업

(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식량가격의급등이주요원인이되어전반적인소비

자물가가상승하는현상을말한다<그림 1>. 석유값

이급등을하게되면운송, 교통등관련산업의물가

도 오르는데, 인간의 연료가 되는 식량의 가격 급등

이 모든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른다. 세계 각국의 식량파동과 애그플레이션을 일

으킨 곡물 가격 폭등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최근의 FAO의 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를

보면, 2005∼6년 비교적 안정적이던 곡물 가격은

200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8년 중반 이

후부터급격히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2009년에는다시금2007년식량위기가시작된수

준으로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곡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결정되

지만 일반적으로 국제 곡물 재고량의 감소, 식량 소

비의증가, 바이오연료용곡물수요 증가, 곡물 수출

국의 수출 규제 및 곡물에 대한 투기가 주요 원인으

로지목되고있다.  

세계 식량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육류

소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육류를 많이 소비할수록

사료용 곡물 또한 소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발전으로 인

한식량소비의증가도한몫을하고있다. 이렇듯식

량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

은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사막화, 물 부족, 자연재해 등도 안정적인식량

생산량의증대를가로막고있다. 최근식량위기의주

범중의하나로손꼽히는것이바로바이오연료이다.

국제유가의급등과지구온난화문제를해결하기위

한 대안으로 바이오연료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

작했으며, 바이오연료의생산량은2000년이후급격

히증가하였다. 미국, 유럽및브라질과같은주요곡

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사탕수수와 같은 바이오연료

용 작물 경작지가 늘면서 곡물 공급 부족의 원인이

되고있다. 최근에는바이오연료가세계적인곡물부
<그림 1>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애그플레이션(Agflation)

<그림 2> FAO food pri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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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

원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바이오연료를 재검

토해야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세

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당분간 바이오연료의 생

산이쉽게줄어들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곡물 가격의 급등은 투기성 자본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고있다. 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인

한세계경제위기속에서곡물은새로운투자대상이

되었다. 투기자본이식량에몰리게되고이는폭등하

던곡물가격을가속화시키는결과를낳게되었다. 이

는 가난한 사람이 쉽게 접근 하지 못할 만큼 가격을

팽창시켰으며, 고가의식량위기를만들게되었다.  

사실앞서설명한요인들보다더근본적인문제는

농업의 경쟁적인 산업화와 시장 개방이라는 세계 식

품시스템의구조이다. 이는농업도결국은하나의산

업에불과하며, 따라서효율성과가격경쟁력의논리

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식량수출국은식량안보는농업생산과의결합성

이 약하고 시장 개방을 통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는 것을강조한다. 물론 맞는말이다. 하지만이것은

결과적으로 식량 수입국의 불안한 식량안보를 야기

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는 말이다. 경

제적 논리에 의한 농산물 수입의 증가는 자국 내 농

업생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이것은 결국 수입에 의존

할수밖에없게만들기때문이다. 그리고한가지분

명한 것은 식량수출국들은 수출할 여력이 있는 식량

을 수출하는 것이 목적이지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수출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이는 최

근에 있었던 식량수출국들의 수출 통제 조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주요 식량수출국인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은 2007∼

2008년 동안 <표 3>과 같이 식량 수출을 통제하였

다. 수출세를부과하고정해진물량만수출을허가하

였으며, 민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아예 수출이 금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식량의 무기화는 1980년대

이후세계식품시스템체제속에서처음일어난것으

로이는현시점에서식량안보에대한새로운인식을

제공하고농업에대한국가의역할을새롭게하는계

기가될것이다. 그리고세계적인거대농식품기업들

의기업풍조와지배력강화를우려하는목소리도커

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식량위기와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거대농식품회사의성장은괄목할만했다.

농업무역 자유화를 통해 크게 성장한 이들에게 식량

위기는 오히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다. 세계최대의곡물업체인카길(Cargill)의 2008년

수익은 2007년 대비약 70%나크게증가하였다. 일

부 업체가 다른 이유로 수익이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거대농식품회사대부분은큰수익을남긴것으로나

타났다. 네슬레(Nestle)와 유니레버(Unilever)와 같

은거대식품회사들도 30% 이상의높은수익증가율

을 보였다. 세계 최대의 종자기업인 몬산토

(Monsanto)의 2008년 수익은 전년대비 무려 120%

나증가하였다. 이러한거대농식품기업들의큰성장

은농업생산자들의소득으로이어지지는않으며, 세

계적인 식량안보와 배분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바 또

한없다. 단지거대농식품기업중심의현재세계식

품시스템이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것임을 말해주

고있을뿐이다.         

시장 개방으로 농수산물의 무역이 자유화되고 경

제 논리가 작용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식량안보가 아

닌 식량주권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FAO는창립기념일인 10월 16일을 "세계식량의날"로

정하고‘식량권(The Right to Food)’을강조하고있

다. 식량권이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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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을공급하는일은도덕적의무를넘어인간의기

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FAO는 정의하였

다. 이는식량권이‘자선에서권리로’패러다임을전

환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식량주

권(Food Sovereignty)’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즉,

식량 수출국이 자국의 식량 부족시 수출을 금지하거

나 제한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듯이 수입국 또한 어

떠한경우에도식량위기에처하지않도록적정한자

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주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충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양

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품을 적정하게 접근

할수있는질적인개념까지포괄하고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은 얼마나 보장되고 있

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3%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표 4>.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식량자급률은 100%가넘으며, 심지어프

랑스의 경우는 330%에 달한다. 식량자급률이 100%

가넘는유럽국가들도예전에는식량의상당량을수

입했으나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하였다. 특

히, 유럽 선진국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은

식량자급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농림수산성에 식량안전보장과를 두고 2015년에는

식량자급률 50%를 목표로하고있다. 한편, 유럽 내

에서식량자급률이낮은포르투갈및네덜란드는EU

회원국으로 유럽 내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식품 수

입, 세계 5위의 곡물 수입 국가로써 국가 차원의 대

책 없이는 세계적인 식량위기 앞에서 언제든지 어려

운상황을겪을수있다. 우리의주식인쌀은자급이

가능하지만옥수수, 콩, 밀등다른주요곡물들의자

급률은 5%가채되지못한다. 국내에수입되는식량

의 70% 정도는거대농식품기업들을통한것으로추

정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쌀마저거대농식품기

업들에의해의존하게된다면, 고스란히세계의식량

위기에 우리의 식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 미국

이 다른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보조 정

책을 강화하는지에 대해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

야할것이다. 

최근의 세계적인 곡물가격 급등과 식량위기로 인

해국내에서도식량안보에대한의식이높아졌다.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량

자급률을훨씬높여야한다는의견이 2008년 71.7%

로 2006년 59.5%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용 국가의 식량수출 통제 사례(2008년 3월)

※ 자료 : 일본 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 정보(해외편), 2006년 2월호

<표 2> OECD 국가별 식량 자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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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stuffs sovereignty and agflation. 

그리고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신문 기사

와 보고서들을 통해서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다양한정책들이제시되고있다. 주요정책들로

효율적식량생산기술의개발, 해외식량기지활성화,

농가소득보조확대등이있다. 모두우리나라의식량

안보를위한좋은정책들이고필요한것들이다. 하지

만정말중요한것은이러한정책이장기적이고중요

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하면 개발하고

넘치면 줄이고 이러한 임기응변식의 대처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중시되는 현재에는 적절하지 못한 정

책이다. 우리에게필요한적정자급률을설정하고장

기적인 안목에서 식량 확보를 위한 정책이 이루어져

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관심

이필요하다. 쌀수출국에서이제는수입국으로전략

한필리핀은쌀을주식으로하는우리에게좋은교훈

이 된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

강화도식량자급률을높이는데매우중요하다. 

식량주권의 확보 측면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것이있는데바로종자산업이다. 한국종자시장은

IMF 이후 국내 5대 종묘회사 중 4개사가 외국에 매

각되어 다국적 거대 종자회사들이 점령하게 되었다.

농약과 비료의 사용은 종자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종자의지배는농업전반에대한지배로연결

되어진다. 한국 종자시장의 70%,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Monsanto사는 다음 해에는

싹이트지않도록유전자조작된‘터미네이터기술’,

자사의농약을사용해야지만싹이트는‘트레이터기

술’을 가지고 세계 종자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사실

종자산업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첨

단 기술분야인 셈이다. 2007년 8월 31일자

Monsanto사의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결과, 아이

러니하게도웃으며재배한수박을들고있는한국농

민의사진이실려있었다. 과연우리땅에서우리농

민이 재배한 그것도 우장춘하면 생각나는 수박이 진

정우리의농산물인지하는의문이생기는대목이다.

국내의 종자산업 또한 경제적인 논리로 사라지게 된

다면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우

리나라의 농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

다. 이또한식품산업의지속가능성을저해하는요인

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종자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렇듯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은 식량안보, 농어촌의

활력제고, 농촌어메니티(amenity) 자원의보전, 국

가균형발전등의다원적인가치를가지고있어단순

한 경제논리로 등한시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산업이 아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업의 세계화는 추구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문화와 농업

의 체제적 특성 그리고 다원적 가치에 대한 배려도

동시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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